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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수지: 7월 적자 확대는 수출 부진 아닌 IT 

자본재 수입 물량 증가가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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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7월 무역적자는 헤드라인·물가조정 실질치·3개월 평균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확대됐고, 그 실체는 

컴퓨터·반도체 등 정보기술 자본재 수입이 물량 기준으로 늘어난 것이며, 이는 현재 인플레 우려가 우세한 

국면에서 연방준비제도의 동결·인상 반영 경로를 흔들 재료가 아니다. 

미국 7월 무역적자 886억 달러로 확대 — 확대를 이끈 것은 수출 부진이 아니라 IT 자본재 수입 물량 

미국의 7월 상품·서비스 무역적자는 886억 달러로 6월 712억 달러 대비 174억 달러(+24.4%) 확대됐다. 

직전 발표 시점에는 단월 적자는 줄었는데 3개월 평균 적자는 늘어나는 엇갈린 흐름 때문에 확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지켜보는 입장이었다. 이번에는 물가 영향을 제거한 실질 상품적자도 12.7% 늘고 3개월 이동평균 적자 역시 

119억 달러 확대되면서, 서로 다른 세 가지 측정치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더 이상 한 달치 노이즈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확대의 내용을 뜯어보면 수출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수입이 늘어서 벌어진 일이다. 이번 적자 확대분 174억 달러는 

사실상 전부 상품수지에서 나왔고, 수입은 명목 기준 +3.9%, 물가 영향을 뺀 실질 기준으로도 +3.8%로 거의 

차이가 없어 이번 증가가 가격이 아니라 순수하게 사들인 물량 자체의 증가임을 보여준다. 그 중심에는 

컴퓨터(+69억 달러), 주변기기(+66억 달러), 반도체(+12억 달러) 등 정보기술 관련 자본재가 있다. 반대로 

수출 감소분은 원유·비화폐용 금 등 가격에 민감한 품목에 집중돼 있고 자본재·소비재·의약품 수출은 오히려 

늘었기 때문에, 이번 결과를 미국 수출경쟁력 약화의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자본재 급증이 

데이터센터·설비투자 등 실수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관세를 피하려는 선제적 재고 확보인지는 이번 

자료만으로는 구분되지 않는다. 

정책 영향 측면에서는, 현재처럼 인플레 우려가 우세하고 정책금리가 3.75%로 유지되며 시장이 인하 가능성을 

거의 반영하지 않는 국면에서 이번 수치는 수요 냉각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자본재 수요가 견조하다는 신호로 

읽힌다. 즉 동결·추가 인상 반영 경로를 약화시키는 재료는 아니다. 다만 수입 명목치와 실질치의 격차가 거의 없어 

관세 전가로 인한 수입단가 상승은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인상 논거를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며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 그친다. 아울러 실질 수입이 견조하게 늘어난 이번 결과는 경기 침체 없는 

성장 경로를 지지하는 동시에, 시장이 일부 반영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와는 방향이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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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10월 6일 발표될 8월 통계에서 컴퓨터·주변기기 수입이 이번처럼 

유지되는지 아니면 되돌려지는지가 이번 급증이 실수요인지 선제 재고 확보인지를 가를 것이고, 같은 기간 국내 

설비투자·재고투자 지표가 이 수입 증가를 상쇄하는지도 3분기 성장률 판단에 중요하다. 또한 다음 달 수입의 

명목·실질 격차가 벌어져 수입단가 상승이 뚜렷해질 경우, 이번 판정은 '인상 논거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지지하는'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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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비교 (같은 분류 최근 분석) 

발행일 핵심 메시지 

2026-09-03 (이번) 

7월 미국 무역적자가 886억 달러로 전월보다 174억 달러(24.4%) 

확대됐다. 확대를 이끈 것은 수출 부진이 아니라 컴퓨터·반도체 등 정보기술 

자본재 중심의 수입 물량 증가이며, 이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앞선 지금 

국면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반영 경로를 약화시킬 재료가 아니다. 

2026-08-04 

6월 미국 무역적자는 733억 달러로 전월(776억 달러) 대비 5.6% 

줄었지만, 이 축소를 곧바로 경기 개선 신호로 읽기는 이르다. 수출과 

수입이 함께 줄어드는 가운데 나타난 축소인 데다, 비교 대상인 5월 

수치에도 금(金) 관련 특이 요인이 섞여 있어 그 부분을 걷어내고 봐도 

방향이 유지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계절 변동을 걸러낸 3개월 

이동 

2026-07-07 

5월 적자 $77.6bn은 4월 대비 +42% 악화로 보이나, 금(-$6.2bn) 등 

일회성 상품 변동과 월간 변동성을 감제하면 구조적 신호는 약함. 반대로 

YTD 누적은 여전히 -40.6% 개선 중으로, 월간 편차 내의 등락으로 봐야 

함. 

2026-06-09 

4월 무역적자가 전월 대비 감소했으며 수출이 수입을 상회하는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적자 규모는 여전히 연간 660억 달러 수준이고 개선폭의 

지속성은 명확하지 않다. 

7 월 무역수지 — 수출 부진이 아닌 IT 자본재 수입 물량이 이끈 적자 확대 

항목 7 월 전월 대비 맥락 

종합 무역적자(국제수지 기준) 886억 달러 +174억 달러(+24.4%) 

6월 712억에서 확대, 

헤드라인·실질·3 개월 평균 모두 

같은 방향 

수출 3,107억 달러 -66억 달러(-2.1%) 
원유·비화폐용 금 등 원자재 감소가 

주도, 자본재·소비재는 증가 

수입 3,993억 달러 +108억 달러(+2.8%) IT 자본재 중심의 물량 증가 

상품수지 적자 1,196억 달러 +176억 달러 확대 
이번 적자 확대분의 사실상 전부를 

차지 

서비스수지 흑자 310억 달러 +2억 달러 
여행·금융·운송 수출 감소로 사실상 

횡보 

실질 상품적자(2017년 달러 기준) 1,064억 달러 +120억 달러(+12.7%) 
명목 증가율 17.7%보다 낮아 

일부는 가격 요인 

자본재 

수입(컴퓨터+69억·주변기기+66

억·반도체+12억) 

- 자본재 전체 +144억 달러 이번 수입 물량 증가의 핵심 동인 

3개월 이동평균 적자 785억 달러 +119억 달러 단월 노이즈가 아닌 추세적 확대 

 

핵심 수치 

지표 값 

수입($B) 399.3 

수입 전월대비(%) 2.8 

무역수지($B) -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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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수지 3 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7 월 상품수입 순증 120 억 달러 요인분해 

 

자료: 발표기관 보도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7 월 IT 자본재 품목별 수입 증가 

 

자료: 발표기관 보도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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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채금리 (2 년·10 년) 3 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달러지수(DXY) 3 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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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